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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 기록문화토론회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새 출발 한 인천이 세계적인 기록문화의 본고장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23일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을 맞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의 기록문화를 살펴보고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기록문화토론회’가 열

렸다.

인천의 강화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고려사’, ‘태조정종실록’ 등 역사적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팔만대장경은 1236년 인천 강화의 대장도감과 경상남도 남해 등지의 분사도감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을 새겼고, 1251년 판각

이 완성되자 강화의 대장경판당에 봉안됐다.

1398년 강화에서 서우로 잠시 옮겨졌다가 이듬해 합천 해인사에 옮겨 현재까지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오용섭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인천 강화는 초기 대장경의 판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경판과 인

본의 봉안지였다.

인천 강화야말로 ‘팔만대장경’의 성지(聖地)라고 일컬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인천 지역의 기록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문화유적 복원사업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대학교 송일기 교수는 “당시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장경을 판각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고려 고종 때 강화도 등지에

서 판각한 팔만대장경이 유일하다”면서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급조한 문화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

된 인쇄술과 치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평가받는 외규장각 의궤 역시 인천 강화의 유산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옥영정 교수는 “의궤를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창성이나 정교함, 지속성, 예술성 등을 모두 평가한 것”이라며 “의궤는 행사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

하고 공개해 조선시대의 철저했던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평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문식 학예연구사는 “조선시대 강화는 평상 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둬들인 공물을 서울로 운반하

는 수로 교통의 중간기지 역할을 했고 유사시에는 바닷길을 이용해 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강화는 일찍부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들을 안전하게 보전·관리하는 지역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사는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왕조의 국정 운영 실태를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기록한 조선시대 핵심적인 국가 기록물”이라며

“앞으로 외규장각 의궤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전·관리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밝혀 나가는 것이 우리와 인천에 주

어진 과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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